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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외교 리트머스시험지 중동 

두리뭉실한 당위적 접근이나 

경제 잇속 챙기기만으론 안돼 

 

중동이 빠르게 변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다. 과감한 개혁 개방을 선언한 산유 왕정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변화의 주역이다. 이들은 제한적이나마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이스라엘과 깜짝 놀랄 연대를 결성하고 권위주의 국가 이란, 튀르키예와 

불꽃 튀는 탐색전 속 해빙 무드를 주도하며 취약한 독재국가 시리아, 예멘, 리비아의 내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또 새로운 외교 안보 정책을 무슬림 혼인에 비유하며 미국과의 우방 

관계에만 기대지 않고 구시대적 민족주의에서도 벗어나겠다고 천명했다. 

 

중동의 변신은 긍정 신호다. 걸프 산유국은 정권 생존을 위해 개혁을 택했고 개혁 성공의 

걸림돌은 과도한 정치적 열정이 부추기는 불안정과 무질서이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가 올인한 

국가 체질 개선 프로젝트는 냉철한 경제 실용주의에 기댈 수밖에 없기에 혼란스러워 보이던 

역내 각축전은 곧 잠잠해졌다. 개혁을 택한 순간 협력과 안정이 따라왔다. 긍정적 변화의 

바람이 미치지 못한 어두운 곳도 있다. 중동에선 10 여 년 전 시민혁명으로 독재정권 다수가 

무너졌으나 민주주의는 쉽게 오지 않았다. 전조 없이 극적으로 몰락한 독재정권의 빈자리를 

무늬만 다른 독재정권이나 장기 내전의 비극이 채웠다. MZ 세대 빌런이 앞다투어 가입한 

초국제 기업형 극단주의 테러조직 ISIS 도 중동의 위기 요소다. 

 



 

 

멀게만 느껴지는 중동의 깜짝 변화와 고질적 위험 요소에 우리가 민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중동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2022 년 기준 세계 7 위 에너지 자원 소비국인 우리는 

수요의 75%를 중동에서 수입한다. 해외 건설 계약의 60%가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경협 추세는 이곳의 탈석유 산업 다각화 프로젝트로 옮겨갔다. UAE 는 중동을 넘어 글로벌 

혁신국가로 질주해왔고 사우디가 공개한 최첨단 미래도시 네옴 프로젝트는 세계인의 

상상력을 뒤흔들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650 조원에 달하는 네옴 수주전에는 많은 나라의 

쟁쟁한 회사가 앞다투어 뛰어들었다. 

 

중동은 우리 외교 역량의 리트머스시험지이기도 하다. 우리의 중동 정책은 제 경제 잇속 

챙기기라는 평가를 종종 받았다. 아직은 신흥 선진국이라 우리만의 정책을 개발 중이라고 

둘러대지만 말하고 듣는 이 모두 불편하다. 우리 사회 내 중동 출신 이민자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알려질까 봐도 조마조마하다. 국내에선 자유주의 질서를 지지하는 중견국 외교정책은 

당장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경제 이익과 상충할 수 있어 인기가 별로 없다. 그런데도 

중동 위기가 발생하면 G20 국가인 우리는 인도적 지원금을 내고 평화유지활동(PKO)을 해야만 

한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분담해야 할 몫이다. 

 

이에 더해 시리아 부자 세습체제의 생존, 중동 독재의 극적 몰락, 이란과 리비아의 핵개발, 

시리아·이란·러시아·중국의 연대 강화가 한반도 의제에 주는 함의를 곱씹어 볼 수 있다. 또 

우리 국민은 해외 곳곳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여행하기에 중동의 혼란은 국민의 안전과도 

밀접히 연결된다. 

 

중동의 이해는 코즈모폴리턴이 갖춰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해외여행, 워킹 홀리데이, 

유학으로 우리 젊은 세대는 세계 시민으로 성숙했다. 한반도에만 있자니 위에선 미사일 발사, 

옆에선 경제 보복과 역사 왜곡에 답답한 건 당연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동료가 한국 거주 

무슬림이 모스크를 지으려는데 왜 지역 주민이 결사반대하냐고 물어오면 논리적 의견을 

밝혀야 할 때도 왔다. 우리 안의 중동과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에 대해 

두리뭉실한 감성과 당위에 치우친 피곤한 구호가 아닌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말이다. 

 



 

 

 

* 본 글은 5 월 2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